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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들 JH가 편도선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했다.

아버지와 함께 가락시장을 가서 맛있는 횟감을 사가지고 왔다.

횟감을 뜨는데 일가견이 있던 아버지의 생선을 고르는 솜씨는 대단했다.

나도 시장에서 제법 물건값을 잘 깍는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얄미울 정도 였지만 상인도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다.

곁에 있는 아내도 즐거운 듯 웃었지만 나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담배한대를 피워 물고 눈물을 닦아야만 했다.

그날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또 많이 울었다.

아버지의 삶을 용서를 해야 하는 첫 밤이 온 것이다. 

나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 지를 몰랐다.

인터넷을 뒤적거렸다. 

어느 곳에서도 식도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다.

위암,간암, 유방암, 자궁암등등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암들은 너도나도 잘 고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들의 글은 많이도 올라와 있는데…
식도암은 …
딱 한 곳이 있었다.

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있다는 글 뿐이었다.

너무나 허탈했다.

오늘은 아버지가 보이지를 않는다. 전화가 왔는데 강화도란다…
무엇을 하시는 것인지…
2000년 3월1일

강화에가서 JM형과 형수를 만났다. 메추리 농장을 하는데 잘 대접을 받았다.

2000년 3월2일

돌아가신 어머님과 누나의 꿈을 꾸었다.

2000년 3월3일

큰형님 연도에 못 갔음(죄송)

2000년 3월4일 

산소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께 죄송함을 고했다.

큰 형님의 산소에 절을 하고 형수님께 전화를 했다.

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집으로 오셨다.

아버지와 어머니는 60년에 결혼을 하셨고 3남 1녀를 슬하에 두셨다.

두분 은 서로 많은 사랑을 하셨지만 사업을 하시는 아버님과 교직에 계셨던 어머님과는 미묘한 성격 차이가 있었고 그런 결혼생활동안에 아버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.

나에게는 13살 차이의 이복동생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녀석은 정말로 억세게 운 없는 불쌍한 녀석이라 생각한다.

평생을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으셨던 나의 어머니,

갑작스럽게 다가온 아버지의 병에 어머니도 무척 놀라셨고 미움과 슬픔을 어찌 추스려야 할지를 몰라서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았다.

2000년 3월5일

현수네 집에서 LMY과 재회 신혼방차림 택시비 못 주었음.

어머니에게 무척 미안한  아버지의 모습과, 함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척 슬펐다.

-어머니는 여동생 집에서 외손녀 딸과 이혼한 남동생의 딸을 봐주고 계셨기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를 못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집은 아이들의 보육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.-

내일이면 다시 입원을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척 찹찹한 가보다.

저녁미사에 주님께 기도 드렸다.

“주님! 어떠한 일도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미래도 당신의 뜻대로 하시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제게 주소서”
이 글은 故 柳 貞烈 야고보님의 1주기까지 계속됩니다. 

많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.
